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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재생본부 사무국 시동_경산성 주도

□ 아베 내각에서 경제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일본경제재생

본부’종합사무국이 7일 출범

 ㅇ 사무국은 경산성 출신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민주당 정권에서 냉대를 

받았던 경산성이 아베 내각에서 핵심세력으로 등장

   * 경제재정재생대신(아마리 아키라), 내각부 경제재정담당부대신(니시무라 야

스토시) 등이 경산성 출신

 ㅇ 경제재생본부는 모든 각료가 참가하기 때문에 비정기적으로 개최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산업정책은 경산성 출신이 주도하는‘산

업경쟁력회의’에서 결정됨

  - 첫 번째 회의는 1월 중에 개최하고, 6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담

은‘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예정

□ 아베 총리는 첫 번째 연락회의에서“국민이 기대하는 경제재생에 

대해 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

 ㅇ 긴급경제대책 추진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협의하면서, 참의원 선거에

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제재생이 중요한다고 강조

 ㅇ 산업경쟁력회의 구성은 9명 중 7명이 CEO로 임명되어 풍부한 현장

경험이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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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멤버 : 하세가와 야스치카(타케다약품 

사장, 경제동우회 회장), 사카네 마사히로

(코마츠 회장, 경단련 부회장), 사토 야스

히로(미즈호FG 사장), 사카키바라 사다유

키(도레이 회장), 미키타니 히로시(라쿠텐 

사장), 니이나미 타케시(로손 사장), 아키

야마 사키에(사키 코포레이션 사장), 타케

나카 헤이조(게이오대학 교수), 하시모토 

카즈히토(도쿄대학대학원 교수)
                                                            

                                                              출처: 일본경제신문  

□ 산업경쟁력회의는 제조업의 부활을 위한‘일본산업재생플랜’,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국제전개전략’, 전략시장을 창출하는‘신 타깃 

정책’를 중심으로 일본의 성장정략을 논의할 방침

 ㅇ 일본경제의 성장기반을 만들기 위해 기술혁신 등 이노베이션이 필

요하다는 판단으로‘산업경쟁력회의’와 ‘종합과학기술회의’를 연계도 

검토

 ㅇ 8일, 경제재생본부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11일 각의에서 결정할 

긴급경제대책의 골자를 확인

  - 경기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민간투자를 환기함으로써 지속적

인 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방침
 

  -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관민 펀드의 창설이나 과학기술연구비로 약 

5000억 엔을 배정

   * 긴급경제대책 관련 경비는 10.3조 엔을 국비로 계상, 사업규모는 약 20조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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